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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감염병 News

대구 수두(14주 50명 →15주 68명 →16주 71명), 유행성이하선염 (14주 18명→15주 11명→16주 29명)
뎅기열 1명 발생(해외유입)

국내 호흡기 바이러스(라이노, 메타뉴모) 유행지속

국외 홍역 유럽지역 유행 지속 및 일본에서 유입환자 발생이후 추가환자 발생 보고

4월 25일은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.
말라리아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
종류*가 인체 감염이 가능합니다.     *삼일열말라리아, 열대열말라리아, 사일열말라리아, 난형열말라리아, 원숭이열말라리아

말라리아 발생현황
 우리나라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-10월에 삼일열말라리아가 휴전선 접경지역(인천, 경기, 강원)의  
    거주자(군인 포함) 및 여행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. 
 신속한 진단·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,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
    있으며, 국내에서도 해외여행을 통해 연 평균 70건 내외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말라리아 증상
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, 이후 오한, 발열, 땀 흘림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 
    나타나고, 두통이나 구역, 설사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 

말라리아 예방수칙
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, 모기에  

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.
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 자제, 야간외출 시  
    긴 옷 착용,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,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 
   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.  

국내∙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

예방약 정보, 예방수칙 등은

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(http://cdc.go.kr) 또는 

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(http://m.cdc.go.kr)를 

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   

 

[그림]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(좌) 및 유충(우) ▲
우리나라에서 삼일열말라리아를 주로 매개하며 전국적으로 분포

그림 출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


